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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K 이슈노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혹은 봉쇄조치

(lockdown)가 보편적인 방역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그 부정적 영향이 계층에 따라 차별적이다. 이에 

본고는 개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ockdown working ability)’를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추

정하였다.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우리나라의 사회적 거

리두기 강도로는 3단계에 해당)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과 임금이 상

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대면서비스업에서,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저숙련직 등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대면접촉 일자리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및 임금 하

락폭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봉쇄조치로 인한 임금손실률은 저소득층에서 높게 추정되어 

코로나19 확산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률은 

7.4%이고,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본고의 분석결과는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면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을 나타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방역조치가 경제에 미

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한 장기적 편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정치보

다 상당폭 줄어들 수 있다.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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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혹은 봉쇄조치

(lockdown)가 보편적인 방역 대책으로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

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기적으로 노동공급을 

제약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

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방역 강도를 

적절히 조정하면서 감염병 통제와 경제활동 간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방역과 경제 간 최적 조합을 찾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파악

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IMF 등 국제기구들

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2020년 중 세

계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또한 주요 문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모습이다. Palomino 

et al.(2020)은 EU 지역 내 봉쇄조치로 인

해 EU 국가의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율

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였다. Mongey et 

al.(2020), Sanchez et al.(2020), 오삼

일·이상아(2020) 등은 미국, EU, 한국 자료

를 활용하여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이 취약계층

(저소득, 저학력 등)에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

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봉쇄조치가 시

행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개별 취업자의 노동

공급 감소 규모를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봉

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ockdown working 

ability, LWA)’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Ⅱ.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산출

1.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산출 방법

본고에서는 봉쇄조치에 해당하는 강력한 사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개

별 취업자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측정

하였다(Palomino et al., 2020). 이를 위해 

개별 일자리의 산업별·직업별 정보와 임금 자

료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2018년)을 

활용하였다.1) 또한 2020년 3~4월 중 이탈리

아, 스페인 등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조치를 

기본(baseline) 시나리오로 설정하였다.2) 

개별 일자리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재택근무(teleworking) 가

능 여부, 필수(essential) 일자리 여부, 폐쇄

(closed) 여부 등이다. 우선, 재택근무가 가

능하면 봉쇄조치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

리두기가 시행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일자리별 재택

근무지수(Ti)를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산

출에 이용한다. 재택근무지수는 Dingel & 

Neiman(2020)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로 

변환한 오삼일·이상아(2020)를 활용하였다.

1)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는 산업별·직업별 대분류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세부적인 산업별·직업별 특성을 고려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이들 국가는 행정명령을 통해 보건·의료, 식료품, 전기·가스·수도, 운송 

등 필수 산업에 대해서만 출퇴근 및 영업을 허용하는 봉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의

무화,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원격수업 등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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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일자리가 필수 일자리여서 봉쇄 

조치에도 경제활동이 가능한지, 혹은 봉쇄조

치로 인해 폐쇄되는 일자리인지도 봉쇄조치

시 근무가능지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일자리별 필수지수(Ei) 및 폐쇄지수(Ci)는 

이탈리아(Decree Law 23), 스페인(Royal 

Decree 10/2020)에서 시행된 봉쇄조치에 

기초한 Palomino et al.(2020)을 준용하였

다.3)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는 Palomino et 

al.(2020)을 따라 개별 일자리의 재택근무지

수(Ti), 필수지수(Ei) 및 폐쇄지수(Ci)를 이용

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4)

Ei+(1-Ei)Ti

(1-Ci)Ti

Ti

oi ＝ e

oi ＝ c

oi ≠ e,c

LWAi =

여기서 Ti, Ei, Ci ∈ [0,1], 

LWAi는 일자리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oi는 개별 일자리, e는 필수 일자리, 

c는 폐쇄 일자리를 나타냄

해당 일자리가 필수 일자리인 경우(oi=e), 

필수지수에 해당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고(Ei), 나머지 비중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만큼 노동공급이 가능하다((1-Ei)Ti). 필수 

일자리는 의료, 공공행정 등을 포함하며 전

체 취업자의 45%를 차지한다.

폐쇄 일자리의 경우(oi= c), 폐쇄되지 않는 

비중만큼 재택근무를 통해 노동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다((1-Ci)Ti). 폐쇄 일자리는 식당 종

업원, 공연 예술가 등을 포함하며 전체 취업자

의 27%를 차지한다.

필수 또는 폐쇄 일자리가 아닌 경우(oi≠ 

e,c), 재택근무를 통해 노동을 공급하므로 재

택근무지수 자체가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가 된다(Ti). 일반 사무직 등이 동 일자리에 해

당하며 전체 취업자의 28%를 차지한다.

2.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산출 결과

우리나라에서 봉쇄조치 수준의 강력한 사

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근무가능지수

는 0.41로 계산되었다.5) 이는 봉쇄조치와 같

은 강력한 수준의 방역 대책시 경제 전체의 노

동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산

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

여가 등에서(<그림 1>),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종사자 및 저숙련 일자리에서 봉쇄조치

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그림 2>). 특히 대면서비스업의 경우 봉쇄조

치 시행시 폐쇄되는 비중이 높고 대면업무 비

중이 높아 재택근무가 어려운 관계로 여타 산

업에 비해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크게 낮

은 수준이다.

3) <참고> ‘산업별·직업별 필수 및 폐쇄지수’를 참조하기 바란다.

4)   필수지수(Ei)가 낮을수록, 폐쇄지수(Ci)가 높을수록, 그리고 재택근무지수(Ti)가 낮을수록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는 낮은 값을 갖게 된다.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일자리일수록 봉쇄조치로 인한 노동공급 제약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5) 개별 일자리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WAi)를 가중 평균(한국노동패널 가중치)하여 경제 전체의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LWA)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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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산업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1)

주: 1) 산업 대분류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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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그림 2> 직업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1)

주: 1) 직업 대분류 기준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개인특성별로 보면,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계층에서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게 나타났다(<그림 3>). 남성의 경우 필수 

일자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낮아 봉쇄조치시 근무가

능지수가 여성보다 낮은 수준이다.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를 EU 국가들

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0.41)는 EU 평균

(0.4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그림 4>). 이

는 우리나라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 및 필

수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 기인한다.6) 

또한 국가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와 개별 

지수의 관계를 살펴보면, 봉쇄조치시 근무가

능지수는 필수지수 및 폐쇄지수와도 유의한 관

계를 보이고 있지만 재택근무지수와 가장 밀접

한 관계를 나타낸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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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가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1)

자료: 한국은 저자 계산(한국노동패널), EU 국가는 Palomino et al.(2020)

6) 한국과 EU 평균 필수, 폐쇄, 재택근무지수는 다음과 같다.

필수지수 폐쇄지수 재택근무지수

한국 0.22 0.25 0.27

EU 평균 0.27 0.23 0.38

0.38
0.42

0.0

0.2

0.4

0.6

남성 여성

0.47

0.24

0.36

0.0

0.2

0.4

0.6

상용 임시일용 비임금

0.24

0.48

0.80

0.0

0.2

0.4

0.6

0.8

1.0

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그림 3> 개인특성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성별 종사상지위별 교육수준별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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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임금손실 및 소득분배 악화

1. 봉쇄조치시 임금손실 규모 추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력한 봉쇄조치를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임금손

실 규모를 ①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② 봉

쇄조치 시행 기간, ③ 상용직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7) 

wit-1×DL×(1-LWAi)×0.2

if i ∈ 상용직

wit-1×DL×(1-LWAi)

if i ∉ 상용직

wage lossit =

여기서 i는 개별 취업자, wit-1은 봉쇄조치 

이전의 연간 임금, LWAi는 일자리별 봉쇄

조치시 근무가능지수, DL(duration of 

lockdown)은 봉쇄조치 시행 기간(예를 들어 

1개월인 경우 1/12)을 나타냄

상용직인 경우 정액급여를 제외한 초과 및 

특별급여(상용직 임금의 약 20%, 사업체노동

력조사 기준)에서만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다. 반면, 임시·일용직 등 상용직

이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임금이 근무가능지수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8) 

위와 같이 임금손실 규모를 추정하면, 봉쇄

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임금손실률(wage losst/wt-1)은 연간 2.6%, 

해당월 기준으로는 31.2%로 나타났다. 산

업별로는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기

타 개인서비스, 도소매 등 대면서비스업에서 

(<그림 6>), 직업별로는 서비스, 판매 일자리

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7>).

7)   본고에서 추정한 임금손실은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하락에 따른 잠재(potential) 손실을 의미하며, 실제 임금손실은 임금체계, 정책적 지원, 유·무

급 휴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   Palomino et al.(2020)은 종사상지위별로 임금손실 추정을 달리하지 않았으나, 본고에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용직과 비상용직(임

시·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의 임금손실 추정을 차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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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개별 지수와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의 관계1)

필수지수 폐쇄지수 재택근무지수

주: 1) ***, *는 각각 1%,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한국은 저자 계산(한국노동패널), EU 국가는 Palomino et al.(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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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서비스
예술스포츠여가
보건복지
교육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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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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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그림 6> 봉쇄조치시 산업별 임금손실률1)

주: 1) 산업 대분류 기준, 봉쇄조치 1개월 시행시 연간 임금손실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관리자

-6 -4 -2 0 (%)

<그림 7> 봉쇄조치시 직업별 임금손실률1)

주: 1) 직업 대분류 기준, 봉쇄조치 1개월 시행시 연간 임금손실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개인특성별로는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남성, 임시·일용직 및 비임금근로자, 저

학력 계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추정되었다

(<그림 8>). 저학력 계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

은 것은 저학력 계층이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

수가 낮을 뿐만 아니라 상용직 비중도 낮은 데 

기인한다.

추가적으로 개인특성과 임금손실률의 관계

를 보다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 회귀식을 추정

하였다. 종속변수는 개인별 임금손실률이며, 

설명변수들은 개인특성과 관련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즉, 남성, 60세 이상, 고졸 이하, 

임시·일용직, 고대면접촉 일자리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하였다. 이 경우 추정계수는 

다른 개인특성이 동일할 때, 해당 개인특성이 

임금손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추정 결과, 앞서 개인특성별 임금손실률을 

단순 비교한 것과 유사하게 남성, 고령층, 저

학력, 임시·일용직, 고대면접촉 일자리일수

록 임금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표 1>). 임

시·일용직, 고대면접촉, 고졸 이하인 경우 임

금손실률이 각각 3.6%p, 1.6%p, 1.3%p씩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는 종사상지위, 감염병 

노출 위험, 교육수준이 임금손실 차이를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남성, 

60세 이상에서도 임금손실률이 각각 0.8%p, 

0.2%p 높게 추정되었다.

-2.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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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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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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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이하 대졸 대학원이상

<그림 8> 봉쇄조치시 개인특성별 임금손실률1)(%)

성별 종사상지위별 교육수준별

주: 1) 봉쇄조치 1개월 시행시 연간 임금손실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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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쇄조치시 소득분배 악화 추정

봉쇄조치에 따른 노동공급 제약 효과는 소득

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 <그림 9>

를 보면 저소득 계층일수록 봉쇄조치 시행시 

노동공급이 크게 제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서 임금손실률이 

높게 추정되었다(<그림 10>).9) 다만 소득 5분

위의 임금손실률이 3분위 및 4분위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5분위에서 상용직 비

중이 낮고 고소득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특성에 기인한 현상이다.

계량적으로 소득분배 수준을 확인할 수 있

는 지니계수(Gini coefficient)10)와 빈곤지수

(poverty index)를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

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보았

다.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수치로 표현되

는데,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빈곤지수는 임금 분포에서 중위

소득의 60%(빈곤선, poverty line)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봉쇄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될 경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3p, 3.1%p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그림 11> 및 <표 2>).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던 데 기인한 현상

으로 보인다.

9) 봉쇄조치시 잠재적인 임금손실률을 추정한 본고의 분석 결과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과 그 패턴이 유사하다.

(전년동기대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소득증가율1)2) -9.5 -4.5 -1.1 -0.6 -0.3

주:   1)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합(전국 2인 이상 비농림어업 가구 기준) 

2) 2019년 1/4~3/4분기 대비 2020년 1/4~3/4분기 중 평균 소득증가율

자료: 가계동향조사

10) 지니계수 = , n은 표본수, 는 평균 임금.

<표 1> 봉쇄조치시 개인특성별 임금손실률 추정 결과1)2)

남성

60세 이상

고졸 이하

임시·일용직

고대면접촉3)

0.77***

0.22**

1.31***

3.59***

1.60***

(0.06)

(0.09)

(0.07)

(0.09)

(0.07)

주:   1)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 ( ) 내는 표준편차 

2) 표본수는 7,777개 

3) 고대면접촉 일자리 구분은 오삼일·이상아(2020) 참조 

자료: 한국노동패널

0.31
0.35

0.42
0.44

0.49

0.0

0.2

0.4

0.6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림 9> 소득분위별 봉쇄조치시 근무가능지수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4.3

-2.9

-2.2 -2.1

-2.6

-5

-4

-3

-2

-1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

<그림 10> 봉쇄조치시 소득분위별 임금손실률1)

주: 1) 봉쇄조치 1개월 시행시 연간 임금손실률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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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봉쇄조치 전후 임금 분포1)

주: 1) 봉쇄조치 1개월 시행을 가정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표 2> 봉쇄조치시 소득분배 영향1)

지니계수 빈곤지수(%)

봉쇄조치 이전 0.348 16.6

 이후 0.351 19.7

증 감 +0.003p +3.1%p

주: 1) 봉쇄조치 1개월 시행을 가정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Ⅳ.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

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3단계로 구분

하여 시행하고 있다.11)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강도)별로 임금손실 규모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wit-1×DL×(1-LWAi)×0.2×LL

if i ∈ 상용직

wit-1×DL×(1-LWAi)×LL

if i ∉ 상용직

wage 
losstt 

=

여기서, LL(lockdown level)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 강도를 나타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강도는 

Goldman Sachs의 실질봉쇄지수(effective 

lockdown index, ELI)12)를 활용하였다.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방

역 강도가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 해당한다고 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

계별로 상대적 방역 강도를 평가하였다(<그림 

12>).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Ⅲ장의 분석에서 기본(baseline) 시나리오로 

설정한 강력한 봉쇄 조치로 가정(LL=1)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 1단계는 각

각 3단계의 50%, 35%, 20% 수준의 강도로 

평가하였다(<표 3>). 

0

20

40

60

80

100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20.2월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그림 12> 주요국의 방역 강도1)

주: 1) Goldman Sachs의 ELI, 7일 이동평균

<표 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도(LL)1)

3단계1) 1.00

2.5단계 0.50

2단계 0.35

1단계 0.20

주: 1)    3단계는 2020년 3~4월 중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시행된 강력한 봉쇄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

11)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1, 2,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11월 이후에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5단계(1, 1.5, 2, 2.5. 3단

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12)   옥스퍼드 대학교의 정책대응(government response stringency) 지수와 구글의 이동성(mobility) 지수를 혼합하여 편제한 지수로 국가별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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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임금 및 소득분배

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거리두기 단계

가 완화될수록 임금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

적 영향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지면 연

중 임금손실률은 2.6%에서 0.5%로 크게 감

소한다.13) 또한 지니계수 및 빈곤지수의 상승

폭도 각각 0.0025p, 3.1%p에서 0.0005p, 

0.1%p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13>).

마지막으로 2020년 중 사회적 거리두기

의 누적 영향을 추정해 보았다. 우선 2020년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

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

행되었다고 전제하였다(<표 4>).14)15) 이 경

우 2020년 중 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사

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잠재 임금손실

률은 7.4%이며, 지니계수와 빈곤지수는 각각 

0.009p, 6.4%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5>). 다만 동 추정치는 잠재적 임금손

실을 나타내며, 실제 임금손실은 정부 지원 등

의 효과로 인해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월별)

20.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단계    2단계    2.5단계

자료: 보건복지부, 저자 가정

<표 5> 2020년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누적 영향

임 금 지니계수 빈곤지수

-7.4% +0.009p +6.4%p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13)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8월)의 임금 자료를 이용하여 본고에서 추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임금손실률이 실제 임금손실률과 어느 정도 부합하

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2020년 8월 부가조사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었는데, 해당 기간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된 임금손

실률은 5.4%로, 본고에서 추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시 잠재 임금손실률(6.3%, 해당월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던 2020년 3~5월의 경우, 3월(사회적 거리두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은 2단계, 4월(강화된 사

회적 거리두기)은 2.5단계, 5월(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속 거리두기)은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15)   11월 19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차별화됨에 따라 Goldman Sachs의 실질봉쇄지수(전국 기준)를 참고하여 11월은 1단계, 12월

은 2단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0.5
-0.9

-1.3

-2.6

-4

-3

-2

-1

0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0.0005
0.0008

0.0012

0.0025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0.000

0.001

0.002

0.003

0.004
(p)

0.13 0.15

2.37

3.08

1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0

1

2

3

4
(%p)

<그림 1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경제적 영향1)

임금손실률 지니계수 빈곤지수

주: 1) 해당 방역 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되는 경우를 가정

자료: 한국노동패널, 저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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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평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경제 전체의 노동공급

이 줄어들면서 임금이 상당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

적 거리두기로 인한 2020년 중 잠재 임금손실

률은 7.4%로 추정되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강력한 봉쇄조치 없

이도 방역조치(행정적·자발적 방역)를 효과

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경

제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으로 평가

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적 비

용이 작지 않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

능한 방역 지침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Aum et al.(2020)은 직업별 감염병 노출 위

험도와 재택근무 가능 정도를 활용하여 일률

적 조치가 아닌 최적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동일한 감염병 노출 위험 하에서 임금손실을 

36~52%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Fajgelbaum et al.(2020)은 대구, 서울, 뉴

욕의 통근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별로 선별적

인 최적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동일한 수준

의 누적 확진자 수 하에서 대구, 서울, 뉴욕의 

임금손실을 각각 19%, 27%, 37% 줄일 수 있

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노동공급을 더 

크게 제약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2020년 중 사회

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해 지니계수와 빈곤

지수가 각각 0.009p, 6.4%p 상승하는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

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

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

인(targeted)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

한편 본고의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노동공급이 제약되면

서 발생하는 단기적 비용(cost)을 나타낸다. 방

역 조치가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은 단

기적 비용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통제로 인

한 장기적 편익(benefit)까지 함께 고려할 필

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 

및 소득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본고의 추

정치보다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16)

16)   감염병 확산 억제에 따른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역과 경제활동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역학 구조모형(SIR-DSGE model)을 활

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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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산업별·직업별 필수 및 폐쇄지수

본고에서는 Palomino et al.(2020)을 원용하여 개별 일자리별로 필수지수 및 폐쇄지

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직업분류(ISCO)를 한국표준직업분류(KSCO)로 변환

한 다음 직업별(중분류)·산업별(대분류) 조합을 통해 총 663개 일자리(51개 직업×13개 

산업)로 구분하였다.

산업분류 중 국제 및 외국기관은 Palomino et al.(2020)과 마찬가지로 분석에서 제

외하였으며, 직업분류 중 군인은 필수 일자리(필수지수=1)로 분류하였다. 아래 표에서는 

공간 제약상 직업별(대분류)·산업별(대분류) 기준 117개 일자리(9개 직업×13개 산업)

에 대한 필수지수 및 폐쇄지수를 제시하였다.

<표 a-1> 산업별·직업별 필수(폐쇄)지수1)2)3)

직업＼산업 A B~E F G H I J K L~N O P Q R~T

관리자
1
(0)

0.1
(0)

0
(0)

0
(1)

0.5
(0)

0
(1)

0.2
(0)

0.2
(0)

0
(0)

1
(0)

0
(0)

1
(0)

0
(1)

전문가
1
(0)

0.2
(0)

0
(0.2)

0
(0.8)

0.3
(0)

0
(0.9)

0.3
(0)

0.3
(0)

0
(0.2)

1
(0)

0
(0.2)

0.6
(0)

0
(0.9)

사무
1
(0)

0.1
(0)

0
(0)

0
(1)

0.4
(0)

0
(1)

0.3
(0)

0.3
(0)

0
(0)

1
(0)

0
(0)

1
(0)

0
(1)

서비스
1
(0)

0
(1)

0
(0.8)

0
(1)

0
(0.8)

0
(1)

0
(0.8)

0
(0.8)

0
(0.8)

1
(0)

0
(0.8)

0.3
(0)

0
(1)

판매
1
(0)

0
(0.8)

0
(0.8)

0
(0.8)

0
(0.8)

0
(0)

0
(0)

0
(0)

0
(1)

1
(0)

0
(0.8)

0
(0)

0
(1)

농림어업
숙련

1
(0)

0.1
(0)

0
(0)

0
(1)

0
(0)

0
(1)

0.3
(0)

0.3
(0)

0.3
(0)

1
(0)

0
(0)

0
(0)

0
(0.7)

기능원
1
(0)

0.1
(0)

0
(0)

0
(1)

0
(0)

0
(0.7)

0.3
(0)

0.3
(0)

0
(0)

1
(0)

0
(0.3)

0.2
(0)

0
(1)

조립원
1
(0)

0.1
(0)

0
(0)

0
(1)

0.1
(0)

0
(0.8)

0.3
(0)

0.3
(0)

0
(0)

1
(0)

0
(0)

0.1
(0)

0
(1)

단순노무
1
(0)

0.1
(0)

0
(0)

0
(1)

0.3
(0)

0
(0.8)

0.3
(0)

0.3
(0)

0
(0)

1
(0)

0
(0.3)

0.4
(0)

0
(1)

주:   1) ( ) 내는 폐쇄지수 

2)  필수 일자리,   폐쇄 일자리 

3)    A(농림어업), B(광업), C(제조업), D(전기·가스), E(수도·하수), F(건설업), G(도소매업), H(운수창고업), I(숙박음식업), J(정보통신업),  

K(금융보험업), L(부동산업), M(전문과학기술), N(사업시설관리), O(공공행정·국방), P(교육), Q(보건·사회복지), R(예술·스포츠·여가),  

S(기타 개인서비스), T(가구 내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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